
선교사는 죽어서도 말한다 ❧

서울 합정동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은 이 땅을 위해 수고하고 숨진 개국 명의 선교사10 395

들이 묻힌 곳입니다.

양화진에 자리한 이 기념관은 지금 공원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들을 기념하기위하여 이곳에 외국인 교회를 설립했고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

의 묘비는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가 되어 방문객들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묘비에 담긴 애절한 사랑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한국을 찾아온 벽안의 선교사들.

풍상에 씻겨 흔적을 알아보기 힘든 빛바랜 묘비명들이 우리의 가슴에 파고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하는 젠슨의 말" " .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라는 캔드릭의 고" " R.

백.

또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명이 다시금 방문객들의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 ."

은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너희도 값없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

십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을 떠나 찾아가야 할 제 의 고향은 어디입니까2 ?

말씀의 징검다리 정장복 주승중 엮음< / , >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 .❦ ⌜ ⌟


